
<보도내용>

□ 중앙일보, 매일신문, 데일리안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

보도하였습니다.

 「호남고속도로 예산 추경 끼워넣은 與…드론 방어 예산은 삭감 / 7.4일」

 「"李정부,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" / 7.6일」

 「"대통령실 특활비 늘리고 국방예산은 삭감…이게 진짜 대한민국인가" / 7.6일」

<기획재정부ㆍ방위사업청 입장>

□ 방위사업 예산은 대규모 구매협상, 복잡한 시험평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

타예산 대비 불용규모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.

□ 이에따라, 낙찰차액, 정산잔액 발생 및 구매협상 결렬, 시험평가 지연 등으로 

연내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감액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.

 ㅇ 지속 추진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경우, ’26년에는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

노력하겠습니다.

사업명 불용사유
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시험평가지연으로연내 계약 불가
소형무인기대응체계B-Ⅰ(R&D) 낙찰차액 발생
이동형장거리레이더 국외판매 업체와 구매협상 결렬
120mm자주박격포 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불가
특수작전용권총 낙찰차액 발생
기동저지탄(R&D) 전력우선순위 고려 도입시기 조정
대형공격헬기 2차 유무인복합체계로 소요조정 중
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지연

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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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경 예산 중 국방ㆍ방위예산 감액은 낙찰차액ㆍ정산잔액 
발생 및 상황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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